
LPG 판매가격 인터넷에 공개
지경부, 11월25일부터 개정안 시행 … 가격 변경 6시간 내에

11월25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이 11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6시간 안에 판매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가정․상업용 및 히터용 LPG 충전소와 판매기업은 매월 2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지경부는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용 LPG 충전소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충전소별 판매가격 등을 석유

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LPG 가

격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모든 업소가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LPG 평균 판매가격을 알 수 없었고, 충전소별 LPG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충전소들이 LPG 값을 공개하다가 가격이 오를 때에는 가격 공개를 중단하는 등 가격 공개가 안정적이

지 않아 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도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는 LPG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소비

자들이 충전소별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격이 싼 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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